
나는 광탄면 창만리 송라동에서 5남매중 3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6.25사변 때 피난 가
다가 기차에서 떨어져 다리 부분이 불구가 되어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만 하셨고 어머니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날품팔이와 궂은 일을 밤늦게 까지 하셨으나 끼니를 때울 수 없을 정도로 어
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막내인 동생보다 체구가 작고 몸이 약한 나를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9살에 초등학교를 입학시켰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뒷동산을 넘어 논밭길을
지나 쓰레기장 고갯길로 40분정도를 걸어서 다녔다.

초등학교 3학년때로 기억된다. 그 당시 육성회비가 150원 정도였으나 하루 벌어 하루를 살
아가는 가정에서는 육성회비를 제때 못내는 학생이 많이 있었다. 선생님은 육성회비 납부
를 독촉하였고 심지어 수업을 안 시키고 집에 가서 육성회비를 가져 오라고 돌려 보내곤 하
였다.

그럴때마다 나는 많이 위축이 되었고 육성회비를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 했다.

작지만 작지 않은 광탄면장의 꿈-신산
초 42회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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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시락 대신에 등굣길에 딴 아카시아꽃으로 점심을 때우기도 하였고 귀갓길에는 산을
돌아 다니며 새 둥지를 찾아 새알로 끼니를 때운적도 있었다.

현재 양천한의원 앞에 미군부대와 병원에서 배출한 쓰레기장이 있었다  그곳에서 깨진 유리
병 조각과 캔 꼭지, 주사기바늘 등을 주워 팔기도 하였고, 광탄삼거리에 위치한 아이스케키
공장에서 아이스케키를 받아다가 "아이스케키, 하~드"라고 외치며 광탄시가지를 돌며 장
사를 하였다. 당시 나무로 짠 아이스케키 통에 얼음주머니와 아이스케키 20개를 담아주어
1개를 5원에 팔면 2원이 남았다. 

더운 여름철 뙤약볕에 앉아 광탄5일장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달려
가 시원한 아이스케키를 드렸고 돈 대신 감자나 옥수수 등 야채를 받고 아이스케키를 쉽게
팔았다.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이 아이스케키 통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장사를 잘하자 공장에서 다
른 학생들을 데리고 오라 하여 선생님 아들인 우리동네 덩치가 큰  친구를 데려갔으나 그친
구는 팔지도 못하고 아이스케키가 녹으니까 통에 걸터앉아 혼자서 다 먹어 치웠다고 한다.

어느날 꼬마 여자 아이가 10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아이스케키 2개를 달라고 하여 팔고 거
스름돈을 바꿔 가지고 그 자리에 와보니 꼬마 아이가 없었다. 그뒤로는 꼬마 아이 부모님에
게 혼 날까봐 아이스케키장사를 그만두었다.

겨울철에는 어머니가 솔잎나무를 머리에 이고 광탄시장에 가서 팔았다. 쓰레기장 고개를
넘어갈 때 한번 쉬고 다시 머리에 일 때 나무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내가 따라 다녔
고 나무 한 단에 120원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육성희비를 달라하여 밀리지 않고 납부하였
다.

집에오면 소먹이용 꼴을 베거나 등거지나무를 하는 등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우리 반
에서 팔씨름은 나를 당할 친구가 없었고 뜀박질도 잘하여 운동회때마다 1등을하여 공책3권
을 탔으며 반대표 육상선수로 출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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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나는 당시 파주군 공무원이 되었고  2012년  광탄면장으로 발령 받으면서 작지만
작지 않은  꿈을 펼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신산초교의 기억들이 나의 인생을 알차
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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